
7만 선교의 핵은 

선생과 함께하는 것이다

작성일 : 2012. 9. 03.(월) 03시 03분

작성자 : 주희랑 

( 산기도 67일째 되는 날 산에 도착하니 역시나 밝

은 달로 먼저 주님이 와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찬

양할 때부터 주님이 오늘 전해 줄 말이 있으니 기록

하라고 하셔서 정리하였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하는 신부야.

급히 전할 말을 전하노라.

이는 때가 급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빨리 살리지 않으면

안 되기에 전하노라.

너희 선생이 나에게 7만 선교를 약속하고 

각오와 포부가 대단하구나.

나는 선생의 마음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미 선생은 육으로도 목숨 다해 뛰어 주었고

지금은 영으로도 목숨 다해 뛰고 있다.

사랑하는 너희들이 선생의 육신 되어

세운 자와 하나 되어 뛰고 달려 줘야

실체 가운데 선생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삼위의 간절한 바람과 뜻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기 바란다.

너희도 각자가 선생과 함께 

7만 선교를 각오하였을 것이다.

막연하냐?

이루어질까? 

믿지 못하겠느냐?

자신이 없느냐?

아니다.

잘 들어 보아라. 

사랑의 뜻으로 천지와 너희를 창조하고

사랑의 조건이 깨어짐을 거듭하며 

너희를 길러오며

비로소 선생 통해 

본격적인 성약역사, 신부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이제는 반드시 이룰 

성삼위의 역사라는 것이다.

너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삼위가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이다.

성삼위는 영이시니 

그의 육신 된 선생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그를 택하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노라.

그러기에 선생은 육으로, 

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목숨 다해 뛰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조건, 그의 마음을 보고

성삼위의 천상 비밀의 인봉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며

오직 그에게 성경의 인봉을 

깨닫는 것을 허락하였노라.

이는 너희의 조건이 아닌 

선생의 조건을 보고 허락함을 알라.

섭리의 무기가 무엇이냐.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허락지 않은

영계의 비밀을 선생을 통해

섭리에 허락함이다.

그러나 자부심과 가치를 가지고

목숨 다해 뛰는 자 극히 드물기에

선생도, 나도 너희와 함께하며 

애타기만 하는구나.

천년역사의 비밀을 받고서도 외치지 않고

가만히 땅에 묻어 두기만 하는구나.



이 역사의 주체는 성삼위요,

그의 분체 선생이다.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닌

내가 행하고 선생이 행할 것이다.

날마다 영으로 너희를 찾아가서

“하자! 제발 외치고 행하자!” 소리치는데

너희의 마음에는 

나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7만 선교! 

먼저는 선생이 목숨 다해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도울 것이다.

나는 지구촌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총책임 지고자 너희에게 왔기에 

반드시 선생과 함께 

선생이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너희는 어떠하냐.

나와 선생과 함께할 자, 누구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가장 최신형 무기를 다 주었다.

시대의 말씀도, 뜨거운 성령도

모두에게 충만히 주어 

변화될 수 있는 힘도 주고

생명을 전도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너희가 선생 육신 되어 외칠 때

선생이 영으로 가서 역사할 것이다.

100% 믿는 자에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신 있게 외쳐라.

세상바다를 두려워 말라.

말씀을 넣어 보면 

양과 염소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분별의 지혜 또한 생길 것이다.

명심하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닌

선생이 행하고 있음을 말이다.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증거하길 바란다.

선생의 기도로 

청중이 몰려오고 있음을 

나가서 외치면서 실감하길 원한다.

섭리 모두는 특별훈련 받은 자들이다.

내가 총 지휘하고 선생이 가장 앞에 섰으니

모두 나와함께 

구원역사 특별훈련 받고 행하자.

매주 생명의 말씀 핵심을 전하고

가장 부드러우면서 예리하게

성경의 핵, 이 시대의 핵을 전하라.

섭리의 전도 특공대가 되어

섭리 각 처소에서 진행되는 나의 훈련을 받고

모두가 일어나서 

세상 바다 생명들을 만나 보아라.

두려워말고, 

네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선생이 함께하고 내가 함께하리라.

성삼위의 사랑의 역사를

너희 통해 이루려는 계획을 

꼭 이뤄 드리자.

사랑한다.

신랑의 말이니라. 


